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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일(6일) 찬양예배 시에 드린 1교구의 찬양으로 교구찬양이 시작되었습 

니다. 앞으로 주일찬양예배 시마다 각 교구가 믿음으로 준비한 찬%떨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가 될 것입니 

다.(골 3:16) 보통 교구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서너 달 전부터 연습을 시작합 

니다. 찬양이 단순히 준비한노래를발표하는시간。l 아니기에 찬O.}을담당히는 

교구는 먼저 영적 준비를 철저히 하게 됩니다. (히 10:22) . 

특히 교구찬양에는 엄마 품에 안긴 아기에서부터 거동이 쉽지 않으신 어르신 

생뽕의 맡슴 (금요찬양집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된 최초의 인간 아담은 

• • 죄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었 

꺼듭 납 r요한복읍 3:3) 다탱 3:17，19) 죄로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 

를 나눌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만 하나님을 향하 

여 응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영적 진리에 응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거듭나야 

한다. 거듭남이야말로 구원에 이르는 첫 걸음이며 복음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고전 1:17~18) 

우리는 종종 새 삶을 시작했다고 말하는 사람을 본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다. 인간의 의지로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지만 죄의 본성은 절대로 바꿀 수 없기 때 

문이다. 죄의 본성은 거듭나야만 한다. 새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 거듭남은 영적 탄생 

이다. 니고데모가 생각했던 것 같은 육적 탄생이 아니다. 그러나 육적 탄생과 영적 탄 

생은공통점이 있다. 두가지 모두 인간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점이다. 육적 탄생 

은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며 영적 탄생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 

기 때문이다. (요 1:12~13)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즉시로 “당신은 누구십 

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예수님도 즉시로 대답하셨다. (행 9:5)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 

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부여하신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직접 만나 거듭남에 대해 강조하여 말씀하셨다. 동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종교지도자들도 반드시 거듭나야 함을 강조하셨다. 영적 태어남 

이 없는 사람은 영적 삶을 살 수 없다. (요 3:3) “결단코”라는 이토록 강한 표현은 분명 

한 진리를 언급하심이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므로 그 근본에서 나오는 것은 곧 

죄뿐이다. (요 3:6) 그저 자기 자신만을 만들고 또 만들기 때문이다. 인간 자체 속에는 

인간을 치유할 능력이 없다. (엠 2:3 ; 롬 8:6~8) 성령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 들어 

오셔야만 한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분명히 거듭나야만 한다. 죄인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하여 하는 행위(자선사업 ， 선물， 헌금 등)는 그 어느 것도 하 

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영으로 

죽어 있는 인간의 마음으로 영적 진리를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이다.(롬 8:5 ; 

고전 2:14)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향하여 바로 이것이 그의 문제임을 말씀하여 주셨다. 

들까지 그야말로 교구가족이 모두 나와 하나되는 시간이기에 i효듀I잔뺨올 준비 

하면서 그동안 서로 잘 몰랐던 교구 내 가족들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고전 1:10) 결국 교구찬양을 통하여 각 교구는 찬O.}을 통한 기쁨과 은혜 

는 물론이거니와 십자가로 하나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될 교 

구찬O.}을 통하여 모든 교구가 영적으로 부흥하며 시옹성과 같은 교회의 초석이 

되길 원합니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OJ=을 

받으시리로다!' (시 113:3) 아멘. 

사람들이 왜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에 강한 반감을 느끼는가? 거듭나야 할 펼요를 

전혀 느끼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할 때에 왜 분노하는개 하나님의 돗과 생각에 우리의 돗과 생각이 맞추어져 있지 않 

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야만 히는 이 진리는 매우 중요하다. 영적 어두움과 

혼란에 그대로 내버려져 있는한우리는 결단코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수 없고 영원 

토록 지옥에 있게 될 것이다. (요 3:5.36) 그렇다면 도대체 이 거듭남이 이토록 무서운 

우리들의 형편에 어떠한변화를가져다주는가? 

먼저 이 거듭남은 영적 생명을 가져다준다.<엠 2:1~3) 죽을 영을 살릴 수 있는 단 하 

나의 대답은 오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인간은 많은 종교와 교육과 문화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생명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옹다. 인간 자신은 구제불능의 

상태란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따라서 참 그리스도인들은 진실로 행복하다. 우리를 

비꾸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듭남의 길이 우 

리 앞에 놓여 있다. (엠 3 :4~5) 또한 이 새로운 탄생， 거듭남이 우리 죄의 장막틀을 걷 

어 내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 진리에 눈을 뜨게 한다. 더 이상 죽은 상태에 머무르게 하 

지 않는다. 영적 진리를 향해 응답할 수 있게 한다. 거듭남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믿 

을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살 수 있다. 이제 복음을 갈망하고 좋아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을 갈망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회개 

하라고명령하신다. 

베드로 역시 육의 탄생과 영의 탄생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벨전 1:23~25) 베드로는 

육의 탄생을 가리켜 “썩어질 씨”라고 부른다. 영의 탄생 역시 그 씨가 심겨져야 하며 

이 씨는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씨가 심겨지는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것이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죄인들로 하 

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데려오게 하신다.<롬 10:17) 복음은 우리의 참 모습을 보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우리 모두가들어서 다시 태어나야할필요가있음을깨닫게 한 

다. 하나님은 오직 말씀 안에서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어 주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신다. 그러므 

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하나님의 말 

씀을 읽고， 설교를듣고순종해야한다. 하나님의 말씀은새 삶， 새 생명을찾는사람들 

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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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Sunda 

I Se하rmon때1 

UNCHANGING GOD 

For 1, the Lord, do not change; 

therefore you, 0 sons of Jacob, are not consumed. 

(Malachi 3:6) 

We |ive |n a C빼ng world. Change is everywhere . The 

weather changes, the names of nations change, social 

structures change , fashion changes , the temperature 

changes , ways of living change , techn이 ogy changes , 

boundary lines change , etc. Our environment , phys,i cal 

bodies , and emotions always change . Even our goals and 

convictions change . Time changes many things , except God. 

God never changes, “ For 1, the Lord , do not cha nge ." (v. 6) 

We have an unchanging God .. Consequently, He is fa ithful to 

His covenant, and we , His children , survive, “ therefore you , 

o sons of Jacob , are not consumed . " (v. 6) The sons of 

Jacob, Israel , is a term used to denote God ’s chosen people . 

Those who believe in Jesus Christ are God 's chosen people , 

and these -people w ill not burn after Judgment Oay. Since 

God is unchanging, some things never change . What kind of 

things never change? 

The wages of sin never change in front of God . If you sin , 

you have to face the punishment. No excuse or lie can fi x sin. 

Romans 6:23 says, “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 but t he 

fre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In 

spite of inflation , the wages of sin remai n the same. The 

warning was given in the Garden of Eden , “ The Lord God 

commanded the man, saying , 'From any tree of the garden 

you may eat freely; but from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you shall not ea t, fo r in the day that you eat 

from it you will surely die ’ "(Gen . 2:16~ 1 기 Satan told Eve, 

“ You surely will not die! "(Gen . 3 ’ 4) That wa s a big fat lie that 

seems to carry on . Today, a lot of peopl e lie and thin k that 

God will change . The first si n brought sp ir itual death , and 

ultimately physical death , which cont inues to all people . 

Romans 5: 12 says , “ Therefore , just as th rough one man sin 

entered into the world , and death through sin , and so death 

spread to all men , because all sinned ." In other words , you 

are born to die. Hebrews 9:27 says, "And inas much as it is 

a p p 0 i n t e d f 0 r m e n -t 0 d i e 0 n c e a n d a f t e r t h i s c 0 m e s 

judgment." Wherever you go, whatever country you visit, you 

will always find a cemetery. Oeath is unavoidable to everyone 

except the true Christians present when Christ returns. 

The law of harvest never changes . You reap what you sow. 

If you sow a bad apple, you will reap a bad apple . If you sow 

a good apple , you will reap a good apple . Whatever you sow, 

you will reap . Galatians 6:7 ~8 says , "00 not be deceived , 

God is not mocked ; for whatever a man sows, this he will 

also reap . For the one who sows to his own flesh will from 

the flesh reap corruption , but the one who sows to the Spirit 

will from the Spirit reap eternal life." This rule is 

unchangeable . As such, it is impossible to sow sin and reap 

blessings . Everyday along life ’s way we are sowing. Our 

harvest is both discouraging and delightful . Today’s Christians 

need to spend more time sowing to the Spiri t. Too much time 

and energy is being wasted sowing to the flesh . The world 

loves to sow to the flesh. so Christians need to be careful not 

to get caught up in it. Think about the changes you need to 

make in your life in light of the coming harvest. 

God ’s love never changes. Romans 5:8 says , "But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toward us. in that while we were 

yet s inners , Christ died for uS . " His love is the most 

marvelous, greatest love ever to be had . When you sinned , 

He loved you . When you forgot Him, He still loved you. Even 

during the times of your worst behavior and thoughts, even 

when you cursed Him , He still loved you. He loved you 

before you were born , before the stars began to shine, He 

loved you . He never ceased loving you all these years . The 

cross proved His love! God ’s gift of His Son guarantees 

eternal life for sinners-there is no greater love. This is the 

greatest love of all! John 15: 13 says , "Greater love has no 

one than this , that one lay down his life for his friends . " 

Please remember, “ For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at not of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not as a result of works , so that no one may boast." (Eph. 

2:8~9) 

My dear friends , you can be sure that the wages of sin , the 

harvest law, and God ’s love will never, ever change. These 

unchanging truths are life changers in and of themselves. 

Has you r life been changed by the unchanging God? Will you 

come as a sinner to the unchanging Savior? 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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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일 설교 

l 다음주일셀교 l 

변XI 앓~J.l는 흩JU님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틀야 너희가 소멸되지 야녀하느니라 

(말라기 3:6) 
11성판목사 

우리는 급변하는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변화는 어디에서나 찾이볼 

수 있습니다. 날씨나 국가의 이름， 사회적 구조도 변하고， 패션도 바핍 

니다. 기후， 삶의 스타일， 기술， 국경선도 바핍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 

이나 육체뿐만 아니라 감정도 항상 변합니다. 때로 우리의 목표나 확신 

마저도 변합니다. 이처럼 시간은 많은 것들을 변화시겁니다. 그러나 하 

나님은 예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6절) 우리에게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언약은 신실하십니다. 이로 인해 그의 자녀 된 우리들이 소멸되 

지 않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 

지 아니하느니라7'(6절)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을 지 

칭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심판의 날에 불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 

없으심 때문에 결코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결코 변 

하지 않습니까? 

변치않는죄의삼 

하나님 앞에서 치러야 할 죄의 갔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죄에는 반 

드시 형벌이 뒤따릅니다. 어떤 변명이나 거짓말도 죄를 없앨 수 없습니 

다. 로마서 6:23은 말합니다. “죄의 상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 

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갔은 언제나 동일합니 

다. 하나님은 에덴동산에서 이미 이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 

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 

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창 2:16~17) 사탄은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 3:4) 그것은 정말 그럴듯하게 보이는 

교묘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변하실 것이 

라고 거짓말하거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죄는 영적인 죽음， 궁극 

적으로 육체의 죽음을 초래했고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어지고 있습 

니다. 로마서 5:12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까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 

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다시 

말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영원한 죽음이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히브 

리서 9 : 27은 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 

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또 어느 나라를 방문 

하든지 항상 묘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참 신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절대로 죽음과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변치않는추수의법칙 

추수의 법칙은 결묘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만약 나쁜 씨를 뿌렸다면 나쁜 열매를 거둘 것이고， 좋은 씨 

를 뿌렸다면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심었든 

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7~8은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 

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 

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 

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 

라” 이 법칙은 불변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심고 축복을 거두는 것은 불 

가능한 일입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씨를 뿌립니 

다. 우리의 수확은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기쁨이 넘칠 때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 심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 

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육체를 따라 심는 일에 허비되 

고 있습니다. 세상은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그리 

스도인들은 그런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임박한 추수 

를 생각하며 여러분의 삶에 변화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십 

시오. 

변치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8은 말합니다. “우 

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 

랑은우리가받아본사랑가운데 가장놀랍고위대합니다. 여러분이 죄 

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 

님을 잊고 있었을 때에도 그분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 

나님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별들이 빛을 발하기 전부터 여러분 

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오랜 세월 동안 한 번도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그분의 사랑을 확증합니다! 당 

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들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십 

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사랑을 보 

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13은 말합니다. ‘자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 

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 

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엠 2:8~9) 

사랑히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죄의 샀과 추수의 법 

칙，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 불변의 진리들은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에 의해 변 

화되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은 변함없는 구세주 앞에 죄인의 모습으 

로나오셨습니까?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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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세우리니 음부 

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 16:18)는 말씀처럼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이시고， 교회의 

경영자는 성령님이시며， 우리 -

는 단지 은총의 도구일 뿐이다. 

우리에게 펼요한 것은 순종이다. 

그러나 많은 교회의 주인이 인간 

으로 바뀌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나가려고할뿐주님의 말씀 

에는 관심이 없다. 결국 민수기 14장의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도록 하나되어 기 

도하며 내린 결론처럼 인간 중심의 감성적인 

교회가 참 교회의 모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악한 일 

에 하나가 된 이스라엘(삿 19장)의 모습이 현대 교회의 모습이다. 이 모든 악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다.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초대교회 

를 보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으며 말씀대로 순종하 

였다. (행 1: 5~8)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그 

들은 성령을 받았으며 거듭났다. (행 2:1~4) 이전에 이들은 비록 예수님을 비방하였으 

며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악인들이었지만 이제 이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들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던 자아 와 ‘욕망’ 대신에 성령 

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이다. 성령님은 그들의 초점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맞추게 하 

고 아름다운 초대교회를 세우셨다.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하나님을 사료넘는 교회였다 

이름다운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였다. 초대교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다. 

성령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실로 믿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들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먹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행 

2:41~42) 하나님을 사랑하는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먹을 떼며 그리스도의 살과 피 

를 기념하였다. (고전 11:23~26) 그들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었다. 예수 

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듯이 이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며 예수님처럼 

다시 살았기 때문이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 

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 

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 

이라?'(롬 6 : 3~4)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하여 확증되었다. 이것을 깨달았기에 

그들은 오직 기도에만 전념하였다. 끼리끼리 모여서 수군거리거나 교회를 흔들지 않 

았다. 세상끝날까지 항상자신들과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초점을 맞추며 기도하였을 뿐이다. (마 28:18~2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진실로 하나님 

을사랑하였다. 

그들은 다른 자들을 사료팅}는 자였다 

아름다운 초대교회는 다른 자들을 사랑하였다. 유대인들은 물질에 대한 집착이 아 

주 강했다. 그들은 이방인들은 물론이고 동족 간에도 자신의 것을 지키는 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다른 형제들과의 나눔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 

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먹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행 2:44~46) 성령충만한 그 

들의 심령에는오직 보혈만이 흘러 념쳤기에 더 이상세상의 것들이 들어갈자리가 없 

었다. 형제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으며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나누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같은 십자가의 은총으로 그들은 하나가 되었다. (히 10:25)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형 

제들을사랑하였다. 

잃은 자들을 사료}하였다 

아름다운 초대교회는 잃은 자들을 사랑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전하였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 

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행 2:47)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인위 

적이지 않았다. 은총을 입은 성도들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마 5:14)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잃은 자들을 향한 그들의 발걸음을 막지 못했 

다. 과거의 약점을 들어 조롱하려는 달콤한 유혹이 있었지만 보혈로 충만한 이들의 눈 

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었기에 그들은 옹 땅을 향해 나아가 복음의 빛을 비추었 

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을 몰라 죽어가는 영흔들을 사랑하였다. 

“시옹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찬 210장) 아름다운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들로 기득했다. 그들의 심령은 보혈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전에 

자신틀이 그토록 사랑했던 세상의 것들은 없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었고 

이 십자가는 서로 뜨거운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였다.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의 사랑 

은교회에 차고 넘쳐 결국참목자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린 영흔들에게까지 전해졌다. 

이처럼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초대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버리 

자. 자존심과 교만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자. 말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 

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며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 

하자.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될 때 우리 교회는 시온성과 같은 주님의 교회 

로 거듭날 것이다. 온 땅 열방이 복음의 빛으로 가득할 것이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창 550장) 아멘. 

톰빼료될톨빠繼~ * 매주 월요새벽기도회(새벽 4:4이에서 샘샘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갈밀리를 다니시 

며 복음을 전하셨으며 병든 사람 
예수께셔 감히 냐뱅환차에꺼l 좀을 대신 cf (1: 4 0 - 4 5) 나병환자는 믿음으로 예수님 

께 나아왔다. 그에게 믿음이 없 

들과 귀신 들런 사람들을 고쳐 

주셨다. 이 때 한 나병환Ã}가 예수님께 왔다. “꿇어 엎드려 ζ다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막 1:40) 이 나병환자의 행동은 명백히 율법을 범한 
행위였다.(레 13:45-46) 나병의 진단은 오직 제사장묘에 할 수 있었으며， 나병환자는 

그 병의 특수성 때문에 사람들과 철저히 격리되었다. 따라서 나병환자는 단순히 육신 

의 고통과 더불어 정신적인 고통 속에 외로이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다. 

특히 나병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의 표시였다. 모세를 대항했던 미리암(민 

12:9-10) , 탐욕에 눈멀었던 게하시(왕하 5: 27), 교묘빼 빠졌던 웃시야(왕하 15:5 ; 대 

하 26: 20 - 21)의 경우가 이러한 사실을 증거한다. 이처럼 구약성경이 증거하는 나병의 

원인은 죄에 대한 심표}이었다. 그런데 신약시대의 문을 여신 예수님께 한 명의 나병환 

자가 찾아왔다. 예수님은 그를 긍흘히 여기사 손을 내밀며 말씀하셨다. “내가 원하노 

니 깨끗흔l을 받으라’(막 1 :41) 권위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그는 깨끗하게 치유되 
었다.(막 1:42) 이후에도 예수님은 여러 명의 나병환자들을 고쳐 주셨다.(막 2:5,10 ; 

녹 17:12-13) 율법이 내려진 이후에 나병에서 치유된 사람은 오직 한 명， 이묘벤이었 

던 나아만 뿐이었다.(왕하 5: 14) 예수님도 이에 대해 말씀하셨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의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묘냐쁨이었느니라"(녹 4:27)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 

아오는 나병환자를 포함한 모든 병자들을 고쳐 주셨다. 

었다면 당시 율법과 전통을 깨면 

서까지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나병환자는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 

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와 겸손히 무릎을 꿇었다. 이처 

럼 나병환자가 치유된 것은 오직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 

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 

로 되리라"(막 11: 2'4) 물 위를 걷다가 거친 바다에 빠져 죽어가던 베드로의 기도를 기 
억하는가? 그의 기도는 아주 E얀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마 14:30) 예수님 앞 

에 선 우리는 단순해져야 한다. 자꾸 자신의 믿음을 설명하려고 하지 말자. 자신이 처 

한 다양한 형편， 여러 이유를 대며 도와달라고 하지 말자. 그저 참 믿음을 고백하자. 

예수 그리스도묘띨 믿고 그분의 은총을 간절히 구하자.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마 8:2) 

예수님은 나병환자를 고쳐 주신 ‘ 후에 이 사실을 사료멸해l게 알리지 말라고 하셨 

다. (막 1:43- 45)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자기를 부인하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 같은 믿음의 순종과 자기부인이 있어야 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존귀히 여기는 삶이어야 한다. 우리 삶의 

원동력은 십자가의 은총이다. 하루 매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고 창조주의 보혈을 전하는 은총의 자띠가 되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 
라，" (마 8:3) 아멘. 



저1976호 주민흥헌 2008년 1월 13일@ 

땅끝까찌 l 장로칼립 

두려움야변하여 보혈의피밖에없음을 

선교를 준비하는 석 달 동안 자기를 부인하는 고통과 사탄과 

의 영적 싸움은 무척 힘들었다， 그러나 강도 높은 선교훈련은 

나를 성령충만으로 무장하게 했고 사탄의 시험도 이겨낼 수 있 

게 해 주었다. 이곳은 선교가 금지된 공t택가여서 전도하다가 

경흘뻐l 고발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곳이었지만， 죽어가는 수많 

은 영흔들을 볼 때에 아프고 안타까운 심정만 가득했다. 

“주님， 저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던 저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 

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상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끼요 4 : 35~36) 만약 
이번에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미루었다면 저는 선교를 통해서 주시는 참 기쁨을 맛볼 수가 없었을 것 

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많은 어린이들과 정소 

년들을 만나게 하셨다. 처음에는 외국인에 대한 호기심으로 우 

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던 아이들이 차츰 십자가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감할 수 있었다. 처음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 

리 선교는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물론 위험한 일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 뿐， 위험한 순 

간마다 성령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다. 주님의 인도하 

심은 참으로 놀라웠다. 반면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부끄러웠다. 

사역 첫날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흔의 황금어장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보여준 디 

베랴 바다의 기적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요 21:6) 다음 날도 줄곧 내달려 바닷가를 등지고 돌아선 곳 

은 인적이 드문 한산한 거리였음에도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영흔들로 인해 우리는 지칠 줄 

모르고 그들과 함께 찬양하며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다가도 틈만 나면 무더위와 피곤함을 

노려 찾아오는 마귀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곤고한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었습니 

다. (히 10 :39) 어찌하든지 가루가 되어서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오직 십자가의 복음묘띨 전하기를 밤잠 
설치며 간구하시는 권사님들의 기도소리를 들으셨는지 모두가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모습들이 잘 훈 

련된 십자가 군병들 같았습니다. 

8박 9일간의 사역을 돌아보면 정말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 

도 없었다. 그저 주님 앞에 부족한 것뿐이고， 부끄러운 모습뿐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신 주님의 은혜 

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주님 ! 무익한 여종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느 곳이든지 복음을 들고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한 날은 무슬림 지역을 효t해 나아갔습니다. 강 위에 세워진 허름하고 냄새 나는 수상가옥들 사이에 옹 

기종기 모여 앉아 얘기하거나 더러운 물을 끼얹으며 장난치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내내 “좀 깨끗이 하고 살지. 조금만 부지런하면 되는데. 어휴， 더러워 !" 하면서 그들의 

지저분한 모습을 생각하던 저의 심령에 츠송이 들려왔습니다.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 

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저는 물로 깨끗이 씻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가진 것 

이 많으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근심 걱정이 사라지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바로 그들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밖에 없음을 일러 주셨던 것입니다. 박남OH(성도， 1 교구) 

이번 주에 출블에'1는 선교팀 (l 개 팀) 

기 간 | 팀 1 팀장 

1월 14일(월) - 1 월 23일까) I 18교구 7지역 | 최흥섭 

이종석(장로， 찬앙위원장) 

연재 사역 중민 선교팀 (l 개 텀) 

기 간 | 팀 |팀장 

1월 11 일(금) - 1 월 19일(토) I 22교구 8지역 | 앙병진 

하나님의 은총으로 2008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역 

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에 올해도 찬양위원회를 섬기 

는 모든 일꾼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아갈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 16:24) 

오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사탄의 시험과 유혹은 신자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 

듭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시험은 은혜로 충만한 바로 그 

순간에도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성령 충만하셨을 때 사탄은 무려 세 번에 걸쳐 

시험하였습니다.(마 4:1~ 1l) 인간의 약점을 교묘히 이용 

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저 주 

님을 붙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고백하게 됩 

니다. “할 수 없는 이 죄인이 엎드려 회개하오니 내 죄를 

용서하시고 참 자유 허락하소서 모든 일꾼들이 이 고백 

을 드리며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구속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여지없는 죄인입니다.(롬 3:23)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를 위한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 

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속의 은총입니다‘ 이 말할 수 없는 

은총을 어찌 다 찬양하겠습니까 ! 우리의 전부 아니 온 우 

주의 전부와도 바꿀 수 없는 구속의 은총을 베푸신 삼위 

일체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엽 1:14) 인간의 영 
광과 공로를 위한 헛된 찬양을 버리고 오직 구속을 베푸 

김화선(집사， 2교구) 

지난 주에 도작만 선교팀 (l 개 팀) 

기 간 | 팀 | 팀장 

1월 4일(금) - 1 월 11 일(금) I 3교구 3지역 | 김 광 

신 주님을 찬양하는 데 모든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십자가의 찬앙 

우리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만합니다.(고전 2:2)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떠나지 않 

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의 초점에 십자가가 있듯이 찬양위 

원회 산하 8개 찬양대와 오케스트라 및 2개 연주대의 초 

점에도 십자가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료녁들은 육체 

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갈 

5:24) 그러나 방심하면 곧바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 

들이기에 찬2}위원회의 1，400여 명의 일꾼들은 오직 믿음 

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공 예배와 집회에서 드리 

는 찬양을 준비할 때마다 먼저 온전한 영적 준비를 우선 

하고 있으며， 찬양할 동안에도 항상 기도의 일문들이 그림 

자처럼 옆에서 돕고 있습니다. 십자가묘}이 승리의 원동력 

임을 믿기에 십자가 중심의 찬양을 드리는 데 더욱 힘쓰 

겠습니다. 

우리는 금요찬양집회를 통하여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 금요찬양집회 시마다 온 성 

도가 드릴 〈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와 사순절 기죠써 

드힐 〈바벨론〉 그리고 3월 21일， 성 금요일에 그리스도의 

고노띨 기념하며 드랄 〈그 옛날 주가 걸으신〉 찬g변 모 
든 성도들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맞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요찬양집회를 통하여 드려지는 찬gt은 복음과 맞물려 

은총의 하모니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총으로 가 

，득한 찬양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다하도록 찬gt위원회의 

모든 일꾼들은 진실로 회개하며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 

다. “이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 

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마 4: 17)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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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풍과 나눔 

지난 성탄절 가족연합예배 때 저와 남편은 예배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 

적이 우리 가정에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2007년 10월에 남편은 매우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뇌에 손상을 입어 수술이 불가피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무척이나 당황스러웠고 어찌 

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강하고 담대하라1"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에 속지 말고 오직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라는 위임목사님의 말씀도 다시금 들렸습니다. 

“네， 주님 ! 삶과 죽음은 오직 주님의 권한입니다 말씀이 저를 붙들었고， 비교적 안정을 취한 상 

태에서 남편을 수술실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마취 담당의사가 오 

더니 마취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저는 당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는 의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다시 한번 해 보세요. 라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후에 마 

취가 되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을 때 또 다시 수술실에서 의사가 나오더니 남펀의 숨이 고르지 

않다고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는 미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더욱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주님은 저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결국 4시간에 걸친 

대수술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대로 되어졌습니다.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났습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었습니다. 30년 동안이 

나 절에 다니시던 시어머님와 아버님께서도 이제 교회에 나오십니다. 어머니는 다른 자여들에게 

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십니다. 집에서 구역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으실 때면 항상 “아 

멘.넌로 화답하십니다. 남편은 뇌 뿐만 아니라 쇄골， 가슴， 척추， 다리에 골절f〉띨 입었지만 지 
금은 인지능력도 회복되었고，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저는 남 

편의 간병을 맡아 하면서 병원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로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 

이 우리 가정과 저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특히 신년에 주신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은 

우리 가정을 위한 사랑의 말씀임을 밍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에 임하신 예수님의 은총이 떠나지 

않도록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 

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멘， 

예수님의 바음으효 

영아부 교사로 섬기라는 권사님의 권유에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대며 미루어 왔다. 이런 내게 기도 후원자 
로 참석한 선교 파송예배에서 주신 말씀은 나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었다.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한 빌립(행 
8:26)처럼 핑계대지 말고 영아부로 가라!" 23개의 교회학교 중 나는 특히 영아부를 사랑한다. 우리 0에들의 영 

아 시절， 아이와 같은 신앙 수준이던 나는 영아부 예배의 말씀과 찬양과 연로하신 장로님의 율동 속에서 많은 은 
혜를받았기 때문이다. 

지금， 나의 아이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지닌 것도 영아부 예배에서 비롯되었을 것 

이다. 누워 있고， 기어 다니고， 아장아장 걷는 아가들이 무엇을 알까 싶지만 아이들은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일 년이 지나면서 말씀에 귀 기울이고 찬양하고 율동을 따라하 

는 아가들을 보면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럽다. 그런 아가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은 얼마나 더 기쁘실까? 

영아부 교사로 3년 째 섬기면서 가르치기보다는 오히려 말씀을 깨닫게 되고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있다. 모든 

면에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순종하며 달려 나가는 교사가 되기를 기 

도한다. 주님께서 맡겨 주신 영아들의 각 가정과 아가들의 한 영흔 한 영혼을 사랑하며 품고 기도하는 교사로 영 
아부를섬기고싶다. 

김경숙(교사， 영아부) 

나의 구주ì~ 퇴시니 

저는 유교 집요k게서 태어나 유교 법도에 따라 살다가 출가한 뒤 맏동서를 따라 10년 동안 절에 다녔습니다. 그 
러나 주님은 저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적십자병원에서 하던 봉사를 계기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 

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교회에 가던 첫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 은혜와 은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예배가 끝났음에도 엎드린 채로 제 평생에 쏟을 눈물을 주님 앞에 다 쏟아낸듯 합니 
다. 눈물이 멈추지 않아 사람들을 피해 골목길을 돌아서 집으로 향하던 그날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이미 나를 아셨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지만 저의 마음은 강팍하고 어두 

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죄인이었습니다. 높고 높은 보죄에서 우리를 구하려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 주의 그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여로 삼아 주신， 이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총을 어떻게 말로 다 감사를 드랄 수 있겠습니 
까!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이 땅에 구원의 선물과 평화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니 나는 감사하 

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 
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 11 :6) 아멘. 

반병화(은퇴권사.5교구) 

임남빈 (집사. 7교구) 

J넙차ì~의 무한한 사랑 

25년 전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을 하면서 목사님 

의 주례 히에 성경책에 손을 얹고， 예수님을 믿으 

‘ 며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생활을 하겠노라고 서약 

하였지만 결혼 후 그렇게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 

니다. 세상 일을 너무도 즐거워하며 예수님의 마음 

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주일 성수도 하지 못하며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86 
년， 아내의 손에 이끌려 충현교회에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였지만 형식적인 신자로 

살았습니다. ‘4대째 믿음’ 이라는 자부심으로 형식 

적인 봉사를 하며， ‘이 정도면 된다.’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신앙생홀멸 지속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 

시고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저로 하 

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금요찬양집회에 

참석하면서 누리는 은혜는 말로 다할 수 없을 정 

도로 큼니다. 위임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돌아 

가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죄인 중 

의 죄인이요， 괴수인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 

님이 십자가어l서 고통당하시다 돌아가신 한없는 

사랑으로 거듭난 삶을 살게 됨을 감사 드립니다. 

또한 물 붓듯이 부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올해 저희 부부는 각각 교회의 중직으로 부름받았 

습니다. 정말이지 십자가의 사랑은 무한한가 봅니 

다. 아니 분명히 십자가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이 

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요버l 그리스도께 

서 사신 것이니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 

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살기를 기도합 
니다! 

힘검무(안수집사， 18교구) 



저1976호 주낀흥헌 

준비와 아르바이트 등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 때문에 힘들고 지쳐 있던 나의 삶은 예 

과 너무나 멀어져 있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대학부에 올라와 잘 적응도 못하고 어색해 하고 있었다. 그 

러던 중 나는 바로 나같은 대학부 신입생을 위한 말씀잔치인 ‘여는마당’ 에 참석하였다. 정말 은혜와 감 

동으로 가득한 시뻗l었다. 

특히 나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을 수 있었다. 그동안 나의 회개는 자복에 불과하 

다는 것을 알았다. 내 생각 속의 회개는 나의 잘못을 주님 앞에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면 끝나는 것이었 
다. 하지만 회개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더 필요했다. 바로 예수님의 길로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었다. 그동안의 무지했던 나의 모습을 눈물을 쏟으며 회개하였다 오직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믿 

음을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이은기(대학부) 

그 사랑에 속한자 회개하라! 

‘여는마당’ 이것은 겨울수련회의 축소판이고 또 친교중심으로 진행될 거라는 막연한 생각에 별생각 
없이 참석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저에게 여는마요멸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보고， 알게 해 

주셨습니다. 새벽이슬 같은 청년의 때를 주 인에서 보낼 수 있도록 대학부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 지체들과의 나눔을 통해서 서로를 알게 하시고 사랑을 받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는 컸습니다， “그 사랑에 속한 자 회개하라!"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귀하고 아름다운 시죠씨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라는 것 
이 나의 죄목들을 E딴히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말 
씀을 들었습니다. 이 때 나는 이전에 지었던 저의 수많은 죄들이 머릿속에서 하나하나 스쳐 지나갔습니 
다. 나는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죄를 떨어버리고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단번에 죄 가운데서 완전히 돌이키기에는 이 세상이 주는 유혹과 안락함이 크지만 이번 ‘여는마당 을 

통해 십자가의 사료넬 다시 한번 체험하였으니 이제 저의 남은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 
음을 고백합니다. 새로워진 심령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이루어 나갈 2008년 ! 올해에는 어떠한 은총으로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지 벌써부터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 앞에 진실로 회개하오니 주 
여 ! 날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연약한 저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늘 알게 하소서 !" 아벤. 

이은혀I(대학부) 

따평훨팍즙휴흘정않젖 

C) 바 벤 룸 (Michael Watson 曲)
하냐 - -
숙‘/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λ1 137:1) 하나 
'-..:..J 님은 이방국가인 바벨론을 그의 종(렘 27:6), 그의 도구(렘 27:6~9)로 쓰시며 이스라엘을 
혹독하게 심판하셨다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조국을 빼앗겼으며 포로로 꿀려갔다. 이처럼 
조국의 비참한 멸망과 고단한 포로의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은 고국을 그리워하며 낯선 이방나라의 
강변에서 노래하였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시 137:3) 

이스라엘의 멸망은 자신들의 죄 때문이었다. 이 죄에 대한 회개가 〈바벨론〉에 담겨있다. 그래서 이 
찬양은 회개의 눈물로 가득하다. 찬양의 전주는 마치 하프소리를 연상케 하는 피아노 반주와 무언가 
모를 엄숙함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이어지는 벨로디와 7싸를 통해서 X빠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찬양을 부를 때 전심을 다해야 할 부분이 있다. 첫 번째 “예루살렘"(39~41마디)과 
두 번째 “예루살렘" (64~66마디) 부분인데 각각 8분음표와 3연음표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개}를 보 
아도 처음은 “안식"(우리의 영혼에 참 안식주소서J， 다음은 “자유" (.우리 불λ챔1 여기사 주여 자유케 
하소서J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ι 
참 안식과 참 자유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 X빠를 잃어버린 우리의 삶이기도 하다. 그러 

나 회복의 길이 있다. 그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우리는 이 찬양을 사순절(2.6 . ~3 . 22J에 부르 
며 그리스도를 기념하게 될 것이다. 이 찬양을 통해서 참 안식과 참 자유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 
며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할 것이다. 

김원섭(집사r 잔앙위원회) 

2008년 1 월 13일@ 

2008년 격울성경학교 

냐에커l 주샌 멜쓴 “투려워하;tl 멜라I "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제로 겨울성경학교가 열렸습니다. 몸이 별 

로 좋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나를 은혜로 이꿀어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알고 밍으면서도 저에게는 두려움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 

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사람들과 친구들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죄책감 때문에 걱정근심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나에게 성경학교 

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 “두려워하지 말라!" (창 15: 1)와 “참 평안"(요 

16:33)의 말씀은 정말 나를 위한 말씀 같았습니다. 

이전에 저는 예수님의 평요멸 알고 있음에도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나의 모든 죄를 씻겨주 

셨는데 나는 회개하지도 않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잘 믿지도 않았습니 

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묘}을 믿습니다. 오직 저의 방패이시고 εL급이 되어 주시 

고 참 평요띨 주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두려울 것이 없습니 

다. “예수님， 너무 너무 사랑하고 감사 드립니다. 

여밍인(소년부) 

혀l수낸반 내 야홈 속에 셰서변 

기다리고 기다리던 

겨울성경학교가 시작되었 

다. 이번 겨울성경학교에 

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제로 말씀을 배웠다. 예 

배시간에는 목사님의 설 

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을 들어서 참 좋았다. 분 

반녕부시죠빼는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 공부하였고 성경말 

씀도 함께 외웠다. 점심을 먹으면서 반 아이들과 선생님과 더 친해졌 

다. 친구들과 함께 먹는 밥이 정말 맛있었다. 미니 올림픽에서는 8가지 
게임을 하면서 말씀을 익혔다. 골든벨 성경 퀴즈대회에서도 그동안 배 

운 성경말씀을 퀴즈로 풀면서 다시 기억할 수 있어서 참 좋았다. 마지 

막 예배 때에는 “참 평안”이라는 말씀으로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셨다 

이번 겨울성경학교를 통해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예수님만 내 마음 속에 
계시면 무서울 것이 없고 평안할 수 있음을 알았다. 참 재미있고도 좋 

은시간이었다 
강성은(초등부) 

\/ 새가족을완영압니다 φ 

번효성명 교구소욕부서 인도찌 l 앤효성명 교구소속부서 인도지 ! 번효 성명 쿄구소속￥서 인도지 

39 조용분 10 징년3부 깅종훈(14) 벼 조영제 5 장년1부 냐1 뺑서 6 장년2부 이진쩌6) 
40 횡영욱 16 대학부 김닙위1히 166 앙미애 5 징년1부 벼 박재용 19 칭년2부 이규숙(1이 
41 김정임 7 장년4부 깅선미(6) 167 박신지 4 고등부 변순복(4) 벼 정경식 15 대학부 박정열(1 ) 
42 유은영 17 청년2부 빅용순(17) 1 68 박렁주 8 대학부 허 림(15) 194 박가희 7 대학부 이선영삐 
43 민싱흥 21 청년2부 이은정때) 169 이채민 15 대학부 강경순(15) 195 깅경현 21 고등부 깅지원(4) 
44 횡의석 1 정년2부 장철해21) 170 엉성주 24 청년1부 왕인숙(24) 1 96 최요나 19 고등부 최안나(1에 
45 횡에스더 1 유치부 박숙희β1 ) 1 71 서대건 11 대학부 최기영(1히 | 인 징석중 11 징년2부 최계열(낀 
46 앙옥현 1 징년1부 권영옥(14) 1 η 액증빈 15 청년1부 박원훼15) 1 98 깅도현 7 중등3부 성종규(15) 
47 강태구 18 정년1부 임금순β) 1 73 뻔성 4 중등3부 정현증(4) 199 구요십 4 소잉부 구성혁(15) 
48 염태욱 14 대학부 이동원5) 174 김남균 15 청년2부 1100 이복순 4 소앙부 구성혁(1 5) 
49 최윤미 8 칭년2부 박준흥β2) \ 75 전증호 15 청년2부 \ 101 오숙은 4 청년2부 남영숙(24) 
50 이화숙 20 징년 1부 이경재) 1 76 전소피아 15 1102 송현순 19 대학부 횡지현(1에 
51 강민희 16 대학부 심재승{때 177 안에스더 16 청년1부 1 1떠 박혜준 22 대학부 깅용현(에 
52 김덕제 11 징년2부 이인원β씨 178 육철민 19 대학부 백지연(1낀 1104 안세웅 13 청년1부 깅보옥(4) 
않 이다승 6 청년1부 강 원1) \ 재 오세호 21 대학부 윤태원뻐 \ 105 승용호 17 대학부 횡예리찌 
54 오종호 18 대학부 고흥섭(21) 180 염성진 10 청년1부 염새옴(11) 1106 깅진영 3 징년1부 
% 깅현희 2 징년3부 힘명연β4) 181 권정숙 17 장년 1부 정태됨4) 1107 깅수웅 7 대학부 고혜진삐 
56 최후연 24 장년4부 최정순(24) 182 깅 선 24 칭년2부 오께순(2씨 108 정규조 15 징년2부 임희숙(15) 
57 김기태 16 대학부 깅민회(낀 \ 83 횡준영 21 고등부 입채봉때 109 깅도연 7 대학부 문윤메7) 
58 이영재 14 고등부 이지원이 1 84 횡준규 21 중등2부 박성닝(21니 110 하혜승 2 청년1부 
59 강동현 4 고등부 앙하윈4) \ 85 정재율 4 징년2부 김재현떼 111 최중현 13 대학부 흥승훈(4) 
60 이승배 18 청년2부 박금식(때 % 이정훈 18 대학부 정유진(9) \ 112 01채명 14 대학부 허 명(15) 
61 노드러 18 외선부 김재원2이니 어 이경남 16 장년1부 김영식(1씨 113 권지민 2 대학부 김지혜찌 
62 이정미 15 청년1부 조한머14니 88 깅서윤 5 대학부 이윤진 (5) \ 114 고승희 17 이훈휘찌 
63 깅화지 5 소앙부 김영숙(5) \ 89 정명선 17 징년1부 흥문숙띠1니 115 조성무 8 대학부 정찬영(8) 
64 홍준혁 4 중등2부 류기명(14니 90 남상문 22 장년2부 01진규얘) \ 116 깅동원 21 정년1부 정샘(8) 

* 흥연교회의 안가측이 되기I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52씨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U다. * 



주낀흥현 

교왜소석 

얼 세 ·전도회회계감샤 

1. 감사기간 : 1월 6일(주일)~1월 27일(주일) 
2. 대상기간 : 2007년 1월 ~ 12월 
3. 감사장소 : 전도위원회 (저11교육관 404호) 

박이례 씨(김정숙 권사의 모친 · 정병 

남 집사의 장모， 18교구 혹석2구역) / 3 

일별세， 5일장례 4. 준비서류 : 시산표 1부(2007년 1월 ~ 12월)， 금전출납부， 원장， 영수증철， 예금통장 

2 이동숙 타교집사(이재구 성도의 모 

친 · 노회례 집사의 시모， 3교구 청담1 

구역)/4일 별세， 6일 장례 

• 구역일꾼 단기교육 실시(1월 16일-2회자， 30일-3회자) 
부지역장 · 여징구역장 · 구억권잘 수요1부예배 후(12:1O~13:00) 본당 
남싱구역장 수요2부예배 후(20: 1O~2100) 베다니홀 

• 잔앙위원회 제1차 엉성훈련 

일시 및 장소 : 1월 19일(토) 15:00 갈릴리흘 대상 ， 찬양대원 전원(고등부 대학부 별도) 
교회직원(촉탁직) 모집 

+CMTC 팀장(권시) 훈련 
1. 대 상 만 55세 미만， 세례교인(남) 

2. 모집부문 미화， 안내직 
일시 및 장소 1월 16일(수) 13:30~15:30 본당 112호 1월 18일(금) 22:30~24:30 충현기도원 

3, 제출서류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대상 , 권새팀장 임영 예정재 안수집새팀장 훈련 미수료재 

당회장추천서(타교인) +ÇMTC 팀장(권시) 수련회 
4. 서류제출지 행정위원회 사무국 일시 및 장소 1월 26일(토) 9:00 ~ 12:00 베다니홀 대상 권새팀장 임영 예정자) 인수집새팀장 훈련 미수료자) 

당 552-8200(# 404) 

훌력과회주변헌도 

일시: 여전도회 
2008년 빼5lt α^TC 훌현 
(교육과정 :3후간 정쇼 : 링’리훌) 

1월 16일(수) 구역장 영성훈련 후 

남전도호1 1월 19일(토) 14:00 
장소 . 여진도회 

·CMπ 선과훌현 (2) 
시 간 1뭘 13일(오를) 

날짜 

1/16 

1/16 

1/18 

1/20 

1/20 

1/20 

1/20 

1/20 

1/20 

각 교구 구역장 영성훈련 장소 

남전도호1 1지회 301호 

18:10-19:00 1 제3강 종교권역별 사례， 선교지 연구사례 

$00-19:30 I 째4강 선교 영성 기도회 

여|배 

수요 I 

수요 II 

금요찬양 

주일 I 

주일 II 

주일 m 

주일 N 

주일 V 

주일찬양 

2지회-307.호 

3지회 401호 

4지회-407호 

.수강t떻 : 홈헌 당월 오후 3시부터 갈휠리i흩 입구에시 접수 

.CMTC 칙무흘현 : 1월 26일(토) 14:00-17:00 

새벽기도회 담당 ( 1 /1 4- 1/2이 

14 (월) 15 (화) 16 (수) 17 (목) 

김성관/최지윤 안창덕/최상기 정진호/김병권 김익환/김경환 
막 2:23-3:6 사 59:9-21 사 60:1-9 시 60:10-22 

예배 담당 ( 1 /1 6 - 1 / 2 이 

설 교 사회 기도 

너희 묵은 땅에 기경하라 (호 10:12) 김성관 목사 유재진 김점례 

복 있는 사람들 (마 5:1-12) 최성득 목사 이광현 노정자 

김성관목사 전성원 

변치않으시는 하나님 (말 3:6) 전성원 목사 김완수 김연태 

변치않으시는하나님 (말3:6) 이성진 목사 유현철 정태동 

변치않으시는 하나님 (말 3:6) 김성관 목사 김익환 전계식 

변치않으시는 하나님 (말 3:6) 정충신 목사 안창덕 전은배 

변치않으시는 하나님 (말 3:6) 김철규 목사 탁정헌 김종구 

부흥은? (느 9:1 -3) 김성관목사 윤수일 구원섭 

2008년 껴톨 생월학교 및 수현회 

주쩌1 : 두려워하지 멀리!(장 15:1) 

부 서 일 시 장 소 

중둥1부 1 . 1 4~ 1 5(월，화) 중현기도원 

중퉁2부 1. 1 4~ 1 5(월，화) 충현기도원 

흥퉁3부 1.1 4~ 1 5(월 화) 충현기도원 

영이부 1 .22(화) 저1 1교육관 1 10호 

유마부 1. 22(화) 제1교육관 20 1호 

유~I부 1 . 22(화) 제1교육관 207호 

18 (금) 19 (토) 20 (주일) 

장 훈/김대웅 임현덕/이복순B 김준희/옥미자 
시 61:1-11 사 62:1-12 사 63 ’ 1-6 

~↓ C ζF그t 

내 주의 보혈은(호산나 찬양대) 

복있는 사람은(실로암 찬양대) 

예루살렘찬양대 /플룻 진기연 / 테너이병진 

〈예배전 찬양〉 

때 저물어서 날01 어두니 외 / 바이옹린 이에스더(임"~누엘 오케스트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외 / 바순홍성찬(할렐루야 오케스트라) 

변찮는주님의사랑과외 / 소프라노조수진(가브리엘찬양대술로0]스트 ) 

나의 죄를 정커11 -0싸 외 / 소프라노 김지선， 알토 01랩(엠엘 찬양대 슐리스츠) 

벤엘흔생중창단 / 핸드벨 연주대 / 3교구 

저1976호 

훌훨 충현 7표으l 창 
띠 “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ψt 4:1끼라는 참 믿음 

의 고백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마 

16:24)를 지는 담대한 믿음(창 15:D의 성도들이 

되게하소서. 

a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십 
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며 영육 
을강건하게하소서. 

fID 25개 교구와 23개 교회학교를 통하여 우리 교회 

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에 16:1에로 세워지게 하 

소서. 

a ‘선훈련 후지원’ 의 선교방향에 발맞추어 모든 성 

도들이 선교훈련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십X까 

의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 

딩 1 .1. 1 전도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매월 둘째주 

수 • 토요일)를 통하여 우리 이웃과 교회주변의 

영흔들이 예수님을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a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거듭난 보혈의 복 
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시며 예루살렘 찬 

양대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 

로풍성하게하소서. 

a 모든 위원회에 속한 부서들과 재단(유지 · 동 

산 · 복지)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하나되며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 납골시설 건립과 공사 중인 

수양관， 본당 외벽석재 보수가 은혜 중에 진행되 

게하소서. 

ll률휠웰뿔훌궐필혈뀔훌~ 

재성령 • 재한훌가 보곱 얀때 

이번 주 금요일(18일)까자만 

보급합니다. 

*파본교환도 18일까지만 자능 

예배및집회안내 기도원집회 안내 ( 짧 031-766-5425) 
섬기는분·틀 • 

구분 시 간 
오전 7:00 

II 오전 9 :00 

m 오전 11:00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1:00 (:익국어 동시통역 예배) 

V 
오후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주일찬양예배 오후 5:00 

수 요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00 
금요찬앙집회 저녁 7:00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 ’ 00 

구분 시 간 장 ~ 

영아부 
l 오전 9:00 

제 1교육관 110호 
II 오전 11:00 

유아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7호 

유년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307호 

초퉁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507호 

중동 1 부 오전 9:00 제 1교육관 301호 

중둥 2 부 오전 9:00 제 1교육관 401호 

중퉁 3 부 오전 9 : 00 제 1교육관 501호 

고퉁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충 

대 학부 (토)오후 2:00 제 2교육관 4층 

청년 1 부 (토)오후 5:30 제 2교육관 4층 

장소 집회 | 시간 | 차 량 
본당 

본당 

본당 

보」 다 u 

본당 

오전 11시에드러는주일 m부예배는영어， 중국어，일본 
어 및 수회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W부 뼈배는 스리링 

카어， 중국어， 몽글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통억될니다 

본당 
보」 다 u 

본당 

본당 

Sirru뼈f없JS translatioos in 8얘 sh, Chinese, J뼈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0' clock 
Wαship ser끼∞， and Sn 버nkan， Chinese, Mongolian, 
Rus잉an. Hindi ar얘 Indonesian are 외soa에뼈e at the 
One 0' clock Wo~ip Seriice. 

구분 시 간 장 -Aι 

청년 2 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충 

장년 1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저1 1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제 1 교육관 307호 

장년 4 부 오후3: 10 베다니훌 

소망부 오후 12:15 갈릴리흘 

사랑부 오전 11: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제2교육관 1충 
오후 1:00(성인) 

탁아부 
(주) 오전 8j().오후 6애 선교관 1층 
(금)저녁 6:30-저녁 9:00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5 베다니흘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 l교육관 107호 

정신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 :00 아 벤 흘 

. 우|입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 부목사 
노광헌 이 훈 김종구 이창호 차신득 박인기 여국근 안창덕 정진호 김익환 
당회서기 예배위원징 종연기도원김 예배위원 선교위원징 에H따부 선교위원회 15교구 대학부 3교구 

김광남 이종석 임무천 진홍용 전홍렬 장훈 임현덕 이회식 하종철 안치원 
재정위원징 진잉위원장 제2교구위원징 행정위원장 기획위원 4교구 8교구 7교구 5교구 2교구 

이정우 김단용 한송규 김환기 원웅철 정충신 양재웅 이성진 최성규 이재영 
봉사위원 딩회부서기 건축위원 :t마。T닝자。 기획위원장 18.교구 펀집국 6교구 외신부 1교구 

이형수 안동현 황의만 김구형 최윤덕 이경준 김준회 윤수일 황진섭 유재진 
어~/Cf부징 예배위원 재1교구위원징 제2교육위원징 23교구장 ↑6교구 13교구 10교구 20교구 - 새가족~육부 
이계인 박덕양 이태식 박홍규 권명옥 강명구 전성원 김철규 양태선 유현철 
실로잉진g때징 11교핑 g땐1부징 감사위원징 봉사위원장 11교구 신교위밥|도 칭년1부 12교구 19교구 

조종환 배춘식 김영달 이실호 최지윤 탁정헌 김완수 최성득 최강전 박용현 
새가족등록실장 X렘E때부장 3교구징 기도원관리부징 A 실영선부징 고등부 14교구 a교구 23교구 24교구 

노영한 박철구 정청길 신상수 고제숭 강현철 이광현 강호성 
19교구징 9교구장 징번2부징 동산부징 재정위원 9교구 교찌연구밥|도 21교구 

강철형 김영은 이달옥 장철환A 김숭곤 
· 여전도사 진도위원장 기획위원 소년부징 쩨징위원 김A엠서기 

함철주 윤석민 정선현 안석현 김연근 윤인숙 김연식 홍순얘 이옥주 김말자 
17교구징 진도위매| 새가즉~육부징 &엔3부정 건축위원징 15.교구 3교구 5교구 2교구 Hi교구 

김창국 김중선 임창식 진학래 김신국 김정연 강덕펼 최문실 전은회 김정자 
선교위원 징년 1부정 옹A쩨씨 24교:찜 1교:찜 1교구 20.교구 12교구 10교구 14교구 

전계식 장숭규 전은배 석영식 구재완 김정회 이복순A 류진회 한성임 엄태주 
찌징위원 10.교구정 ro교구징 1뻐구정 셰징위원 4교구 21교구 18교구 23교구 1 7.교구 

송두섭 신선길 유상태 김규석 신광철 강영미 옥미자 이복순B 전영회 이혜숙 
셰1교육위원정 제3교육위원g 틱~f부정 6교구징 선교위원 양교구 9교구 11교구 19.교구 6교구 

정창수 엄복섭 이상석 오순도 양기수 황순란 김정운 
2교구정 7it구정 15.교구정 외신부징 4교댐 13.교구 24교구 

김태식 김철환 김연태 김종홍 장철환B 
대학부징 O멘친S때정 중등2부징 영이부징 %51’T닝지。 • 전임지휘자 서준성 김원섭 
정태똥 이세영 이성섭 장철규 이보신 
유이부징 정년Q부징 ‘ *드。T얻지。 21교구정 l드。T닝~ • 전임독창자 김소연 • 전임연주지 장연회 노은영 
이상해 김성호 조증민 

· 선교사송요한 1뻐구징 5교구싱 8교구정 


